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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나노기술 협력 본격화!
과기부, 10월 전문가 포럼 개최 … 정부차원 행사로 정례화 첫걸음

미국과의 나노기술(NT) 개발 협력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함께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1

회 한국-미국 나노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NT 분야 협력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그동안 미국과 이루어진 NT 분야 협력이 민간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체계

화되지 못한 것은 물론 NT 분야 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포럼을 구

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포럼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NT 분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조원 나노소자개발

사업단(삼성종합기술원), 국양 서울대 교수, 서상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교수 등 NT 분야에서 국내 최

고로 꼽히는 전문가들을 포럼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미국 NT 개발을 총괄하는 NNI(국립나노기술원)의 미하일 로코 총괄대표, NSF가 지정한 콜롬비

아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렌슬러 공대 등 6개 나노센터의 장과 연구원, 로버트 초 인텔 특별연구원, 데이비드 

페리 애리조나 주립대 석좌교수, 김홍구 피츠버그대학 나노센터 소장, 전명식 카네기 멜론대학 교수 등 저명한 

NT 전문가들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신기술 융합화 시대를 맞아 BT(바이오기술), IT(정보기술) 등 거의 모든 첨단기술 분야에 

NT가 포함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과 NT 분야 협력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조원 포럼 조직위원장은 한국-미국 간 NT 분야 협력은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포럼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고 소개했다.

포럼은 2002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제 5차 한국-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양국은 국가 대 국가 간 행사인 포럼을 매년 한차례씩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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